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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처 농촌계획부 최종태부장(061-338-5421) / 제공일: 2021.10.28  (총 2매)

농어촌公, 

농어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어촌빈집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농어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어촌빈집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농어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어촌빈집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농어촌 생활권분석 및 빈집 활용방안 등 농어촌의 현안사항 논의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 공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과 

公社 지역개발 5부서 협의체, 각 도별 KRC지역개발센터 담당자 등 40

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심재헌 센터장이‘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촌중심지 및 생활권 설정 방안’

에 대해 발표했다. 

 ❍ 심재헌 센터장은 기존 농촌중심지 계층구조 분석과 생활권 설정 방법의 

한계, 농어촌공간정보 분석‧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공사가 농어촌공

간정보 DATA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

는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 이어 농촌개발처 조초이 대리는 농촌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5개 시․군의

‘농촌공간정비계획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농촌정책이 공간계획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실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현장관계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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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연구원 윤상헌 박사는‘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및 지역개발이 연계된 빈집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 장수군의 경우 현재 약 34%의 빈집이 철거대상인 상황으로 나머지 

경우도 점 단위로 분포하여 빈집의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의 현장 적용 방안과 함께 농촌정책이 

효과적으로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인식 사장은 “농촌이 지닌 환경, 경관의 강점을 살리는 농촌 정주체계 

마련이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제도 정착과 활용에 공사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